
녹색위원회 준비모임

  2015년 6월 20일 (토) 14:00
대전시당 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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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1 전차 모임 결과 보고

○ 일시/장소
- 4/25(토) 오후3시
- 중앙당 회의실
 
○ 참가자
백인식(경남), 황혜원(서울), 조혜경(서울), 송원영(서울), 이현정(서울), 안현진(서울), 문미
정(서울), 정규석(서울), 구자혁(서울), 안병용(대전), 윤희용(대구), 김일웅(중앙당), 양동석
(중앙당), 조동진(중앙당)
 
○ 회의내용
진행 : 사무총장
- 자기소개
- 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위원장 선출논의
 
진행 : 황혜원
- 녹색현안 발제
- 관심분야 확인 및 녹색위 활동상 공유

○ 회의결과
- 앞으로 연락 총괄->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함.
- 준비위원회 구성됨. 준비위원장은 치기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함.
- 지리산댐 실시간검색순위 만들기 함께하기로 함./ 6/13탈핵공동행동 참가하기로 함.
- 태양광발전기 이전설치에 대한 제반사항 확인하기로 함(송원영).
- 카카오톡 방 만들어 소통하기로 함.
  
○ 차기회의
6/20(토) 14:00 대전시당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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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1 5,6월 녹색 활동현황 공유

1-1. 탈핵

□ 은평 송전탑 답사(은평당협, 5월 10일)
밀양에서 빌려 온 전자파측정기로 15군데 측정. 
예상보다 전자파가 한참 낮게 나옴. 특이한 것은 
전철역 출구나 몇몇 번화한 교차로 부근에서 높게 
나옴. 
2차 답사 때 송주법 반경 안팍의 학교 등 주요 
지점을 정해서 측정 계획. 정보공개청구 자료에서 
송주법 총 지원금액의 반이 주변지역지원사업의 
예산. 마을 주민 몇명이 서명을 하면 예산을 받아 
개별가구 지원이 아닌 마을 사업에 쓸 수 있고, 
전국적으로 집행율이 70%에 달함. 마을의 범위를 
어떻게 정하는지 누가 받아서 무슨 일에 쓰는지 
확인 필요.

관련칼럼 -은평구 봉산에 은밀하게 핀 고압송전탑
(에정센터 손은숙 연구원)
(http://enerpol.net/epbrd/bbs/board.php?bo_table=bbs16&wr_id=489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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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(중앙당, 6월 13일)
- 메르스 사태로 기자회견만 진행
- 단위별 선언문 제출

작년 6월 11일, 밀양은 전쟁터였다. 수십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

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다.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

을 기어이 올렸다. 송전탑에는 76만5천볼트가 흐른다. 

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.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볼트 송전선은 강원

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이다.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, 경남 밀

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이다.

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.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

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.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

보지 말자.

2015년 6월 13일

노동당

[논평] 고리 1호기 폐쇄 결정, 전체 핵발전소로 이어져야(중앙당 대변인실, 6월 12일)
주요내용: 고리1호기 영구정기 권고 결정이  월성 1호기 폐쇄로, 이어 모든 핵발전소의 
단계적 폐쇄로 이어지기를 요구하며, 핵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
전문: http://www.laborparty.kr/bd_news_comment/1588270

1-2. 산지보전

[정책논평]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(중앙당 정책위원회, 5월 7일)
주요내용: 5월 6일 국토교통부(국토부)가 중앙정부(중앙도시계획위원회)가 가지고 있던 
30만㎡ 이하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(개발제한구역) 해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
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철회 요구
전문: http://www.laborparty.kr/bd_news_comment/1578210

[성명] 반경제·반환경 평창동계올림픽 D-1000 더 늦기 전에 분산개최 결정하라(중앙당, 
5월 1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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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3일의 스키경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이 반환경올림픽이자, 국가재정 
낭비와 지방재정 파탄내는 반경제올림픽이 되어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일한 해법은 분
산개최임. 더 늦기전에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
전문: http://www.laborparty.kr/bd_news_comment/1579418
관련기고: 평창 D-1000, 분산 개최 결정 골든타임(이현정, 노동당 정책위원 소속 누락)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www&artid=20150515210743
5&code=990304

2018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강릉시민토론회 
및 기자회견 -동계올림픽과 삼시세끼(강원도당, 6월 18
일)
 
주제발표: 경제와 환경을 포기한 평창동계올림픽(정규석)
지정토론: 평창 동계올림픽, 산림보전 역사의 오점으로 
남지 않으려면 분산개최가 정답이다(이현정)
지정토론: ‘빚 잔치’가 우려되는 평창동계올림픽(조동진)
(자료집 링크 추가예정)

1-3. 강 복원 부문 

□ 지리산댐 및 케이블카 건설계획 저지를 위한 특별행동(중앙당, 6월 6일-7일 예정이었
으나 무산)
- 제안배경 : 최근 무상급식 중단으로 지탄을 받고있는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지리산
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반환경적이고 반지역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
밝혀온 바 있음. 이에 경상남도를 규탄하고 지리산 댐과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
기 위해 서울시당 당원 및 전국 당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, 도청 앞(혹은 휴일임을 감안
하여 기타 목지점에서)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는 특별행동을 제안함
- 서울시당 녹색위(준)이 서울시당에 제안(5월 1일)하고, 서울시당 5월 운영위원회에서 
사업승인되었으나, 이 후 진행과정상 행사의 의의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일정을 취소
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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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갑천지구개발사업 및 대전충남권 환경현안 간담회(녹색위원회(준), 6월 20일)
- 제안배경 : 오늘 2차 녹색위원회 준비모임의 장소가 대전시당으로 결정됨에따라 최근 
이슈가되고있는 대전충남권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인 갑천지구개발사업과 기타 대전충남권 
환경현안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기획
- 간담회 초청 :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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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1 준비위원장 선출의 건

주문사항]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십시오.

● 준비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

-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구에 관한 규정 제5장(부문위원회) 제16조(목적 및 설치)   
④항의 1. 해당 부문의 대표성을 갖고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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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2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의 건

주문사항] 녹색위원회(준)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여 주십시오.

1. 부문위 설치를 위한 조직정비 활동

- 당규상 부문위원회 설치 조건

 ④ 부문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

전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부문의 대표성을 갖고 6개월 이상 준비위원회로 활동

2. 당권자로서 타 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회원 30인 이상

3. 해당 부문 주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설치 요청

- 시도당 녹색위원회 구성 독려
- 준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정기회의 진행
- 중앙당 주무부서(조직실)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

2. 하반기 주요 이슈 검토 및 사업계획 논의

2-1. 탈핵

□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 대응
- 주요내용 :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, 
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
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
- 원전입지 : 한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되어 있는 신고리 #7,8 
물량을 활용하여「천지(영덕)#1,2」를 건설(2026, 2027년 각 1기 준공)하는 의향을 제출. 
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물량인 원전2기(2028, 2029년 각1기, (각 150만kW 규모)에 
대하여 한수원은「대진(삼척) 1․2호기 또는 천지(영덕) 3․4호기」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
이며, 이에 대한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
- 이와관련, 녹색당은 “산업부, 핵발전소 추가 건설 위해 숫자조작 –동계피크로 0.9G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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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량 수요 늘려, 핵발전 2기 억지로 맞춰”라는 논평을 통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(안)은 
전면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음

□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 지원
- 대부분의 탈핵 관련 활동들이 주체가 명확치 않아 조직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
- 3월초에 시작된 10만 탈핵시민 행동 서명: 6월 18일 현재 *명 참여, 조직적인 지원활
동 필요

□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에대한 대응
-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
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(제6조의2)에 근거하여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
(2013년 설치),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선언, 반복적이고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
옴
- 6월 11일, 20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‘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(이하 권고안)’을 발
표 : ‘권고 10조’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, 지하연구소(URL), 처분전 보관시설을 
한 곳에 모으고, 이를 위해 특별법, 기술개발통합시스템, 사용후핵연료 기술·관리공사 마
련을 제시. 2020년까지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안.
-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대한 공론화가 아닌 핵발전을 전제로한 처리방안만을 제안
-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(안)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담고있는 핵발전 확
대라는 기본입장 자체에대한 대응이 필요

2-2. 산지보전

□ 평창동계올림픽관련 법 개정안 저지 및 분산개최 요구
-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,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발의(새누리
당 염동열 의원) :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 세금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
관리, 환경영향평가 생략
- 분산 개최 : 무주리조트의 경우 가능성 높음. 전북도에서도 대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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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대상지(Google Earth)
-표고차 825m

무주리조트 슬로프 전경(Google Earth)
-표고차 809m 

□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및 산지관광 특구법 관련 대응
― 4월 29일 강원도 > 환경부 -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승인 
신청

<사업개요>

○ 위 치 :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일원 (양양군 서면 오색~끝청)

- 삭도 신설 : 노선 3.5㎞(상·하부정류장, 중간지주 6) 

○ 공사비용 : 460억원

○ 사업기간 : 2015년 ~ 2018년

- 실시설계 및 인허가(‘15년), 시설공사(‘16년～‘17.10월), 시운전(‘17.11월～

‘18.1월)

-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날 경우 산지관광 특구법 제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

□ 영덕/영양 풍력발전 단지 건설계획 대응
- 맹동산 풍력발전 단지(맥쿼리가 인수) 건설 후 : 권영택 군수는 추진당시 100여명 지
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언급했으니 실제는 1/20 이하인 5명
- 향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사업 추진 중
1)GS E&R : 발전용량 총 60MW(18기)-영양읍 무창리,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   
2)영양 제2 풍력 : 발전용량 총 34MW(17기)-영양군 석보면 등, 전기위원회 허가  
3)영양 윈드파워(YWP) : 발전용량 총 79MW(24기)-영양군 양구리 등, 전기위원회 허가
4)안동 윈드파워(AWP. GS E&R이 투자의향서 제출) : 발전용량 총 90MW(27기)-영양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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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창리 등, 전기위원회 허가
- 풍력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연대 필요

2-3. 강 복원

□ 친수구역 개발사업 저지 및 친수구역 확장 계획 대응
- 구체화되어가는 친수구역 개발사업(1차모임 발제자료 및 오늘 간담회 자료 참고)
-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: 슬로건 공모 등 추진, “미래를 여는 친환경 수변도시”
- 구리 디자인시티 : 그린벨트 해제하고 본격 추진 중
- 대전 갑천지구 : 호수공원 및 공동주택 건설계획 추진 중 ...등등
- 5대강 유역 친수구역 확장 계획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‘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
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’ 최종 보고서에는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6
만㎡(24.25%)에서 2억697만㎡(49.14%)로 확대하는 내용 포함.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
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. 게다가 이 안은 환경부가 만든 ‘수변지역 보전관
리 계획’과 정면으로 배치
- 관련 절차 추진 상황 및 개발계획 수립 상황 대응 필요

□ 4대강 수질 감시 및 재자연화 추진
- 수질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pulse flush 방안 도입
- 부산국토청은 수질 및 녹조문제 발생기인 6∼9월 사이에 △무강우 5일 이상 지속 및 
남조류 1천셀(cell)/㎖ 이상 발생 △표층수온 25도 이상 및 저층 용존산소량(DO) 2㎎/ℓ 
이하시 보 수위 및 녹조발생 상황에 따라 일주일 간격 등 탄력적으로 4개 보에 대한 동
시 수문 방류를 실시한다는 시범운영 계획(안)을 제시
- 6.16(화)일 강정고령보에서 첫 방류를 실시
-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논점을 흐리고 있음
- 사업 추진 당시 제시했던, ‘물그릇’이 커지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며, 갈수기 물부족
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내용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셈
모니터링 및 재자연화 추진 필요

□ 댐건설 계획 추진과정 감시
- 내성천 영주댐 : 공사 재개. 주민 이전 및 담수 전 마지막 작업 중
- 2012-2020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건설추진중인 댐 중 구체적 계획이나 최근 관련 
움직임이 포착된 지리산댐, 달산댐, 영양댐, 피아골댐 등 관련 절차 진행상황 모니터링 
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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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. 생태도시

□ 지리산 초록배움터의 노동당 소유 태양광발전기(3kW) 이전 타당성 논의
- 현재 신재생에너지 회계(2014년 4월-12월 기준)

4월:  607,030   5월:  412,781   6월:  425,643   

7월:  344,023   8월:  323,456   9월:  452,288

10월:  274,076  11월:  273,494 12월:  246,520

Ÿ 6kw 발전 수익: 3,339,311원              ∙ 3kw 발전 수익: 1,669,655원

Ÿ 공간이용료: 9개월*10만원=90만원         ∙ 송금할 액수: 약77만원

1) 월별 예상수익(3kW × 4h × 30일/월 = 360 kWh/월)

-SMP(전력가격) : 약 130원/kWh → 130원/kWh × 360 kWh/월 = 46,800원/월

-REC(인증서)  : 약 9만원/REC 

            0.36 MWh × 1.2(가중치) = 0.43REC → 9만원/REC × 0.43REC = 38,000원

∴월별 총 예상수익 = 약 85,000원

2) 이전 설치비용(가안)

1. 철거: 20만원(원상복구해야하면 추가비용 발생)

2. 운송: 30만원(트럭 무료대여시)

3. 설치: 100만원

4. 기타: 50만원(설비검사 등 -변동 가능성 큼)

*보조인원의 업무를 자원봉사자가 할 경우, 인건비에서 40만원정도 줄일 수 있음.

∴예상 총경비 = 150~220만원 

□ 도시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학습과 고민
-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?
- 은평 송전탑 조사시 알게된 송주법 지원금 사용처 조사 등

2-5. 기타 제안 및 사업계획 토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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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16년 총선 정책개발 지원

- 총선준비위원회, 중앙당 정책기회실과 협의

안건3 기타 안건

간담회 갑천지구개발사업 및 대전충청권 환경현안

● 별지 참조


